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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병원 숨어 살던 
살인범, 16년 만에 검거

중국 저장성 닝하이 공안이 최근 정신병원에 

숨어 살던 살인범 허 모 씨를 범행 16년 만에 

체포했다. 

허 씨는 2005년 8월 8일 직장 동료를 잔인하

게 살해한 후 도주했다. 공안이 허씨 검거를 위

해 전담반을 만들고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행

방은 묘연했다. 사망설, 해외밀항설이 나돌 정

도였다.

그도 그럴 것이, 허 씨는 도주 기간 실명 대신 

닝, 창, 취안 등 여러 개의 성씨를 가명으로 사용

하며 신분을 속였다.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

다리를 저는 시늉을 했고, 엘리베이터 대신 계

단을 이용해 CCTV를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.

최근에는 정신 병동에 입원, 환자 행세를 하며 

신분을 여러 차례 세탁했다. 지난해 4월 허 씨

로 의심되는 남성이 정신 병동에 행려자 신분으

로 입원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에 

걸렸지만, 청각장애인 행세를 해 위기를 넘겼다. 

공안은 심지어 허 씨를 주소지 불명의 신분 불

분명자로 분류해 다른 정신 병동으로 이송하기

까지 했다. 얼마 후에는 닝 씨라는 새 이름으로

의 호적 등록도 도왔다.

허 씨의 진짜 정체를 알아챈 건 정신 병동 의료

진이었다. 의료진은 허 씨가 말수는 적지만 분

명 말을 할 줄 알아 청각장애자라기에는 어딘

가 이상하다고 여겼다. 의료진은 이런 감찰 결

과를 공안에 보고했고, 공안은 주변 인물을 상

대로 탐문 조사한 결과 그가 16년 전 살인을 저

지르고 달아난 허 씨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로

부터 자백을 받았다. 

추락 위기서 극적으로 구조된 보트 탑승객

토네이도 앞에서 결혼 약속한 기상 전문가 커플

텍사스의 한 댐에서 추락하기 직

전의 보트가 무사히 구조돼 탑승객 

4명이 목숨을 건졌다. 

지난 11일 abc방송은 전날 오스틴

에 위치한 롱혼 댐에서 벌어진 보트 

구조 소식을 보도했다.

보도에 따르면 신원이 공개되지 않

은 여성 4명이 보트를 렌트해 인근

에 댐이 위치한 호수에 물놀이를 나

섰다. 그러나 이들은 다른 곳에 정신

이 팔려 방향 전환을 알리는 경고를 

보지 못했고 결국 보트는 댐으로 향

하기 시작했다. 

문제는 보트의 동력도 유속을 이

기지 못해 서서히 댐으로 밀려가기 

시작한 것. 이에 여성들은 보트 렌트

회사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

토네이도가 보이는 곳에서 결혼

을 약속한 캔자스주의 기상학자 

커플이 화제다.

톰 베다드(29)라는 이름의 남성

은 1년 전부터 같은 직업을 가진 

여자 친구 라야 머데이(26)에게 

토네이도를 보면서 프러포즈하

겠다는 계획을 세웠다. 두 사람은 

2016년 기상학 컨퍼런스에서 처

음 만나 연인이 됐고 1년 뒤 함께 

글로벌 날씨 전문 기업인 아큐웨

더 위치토 지사에 취업했다. 흥미

로운 점은 베다드가 토네이도 관

찰을 계획하고 있을 때 머데이 역

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두 사람

은 함께 여행을 계획할 수 있었다.

하지만 토네이도를 찾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. 

그러던 중 두 사람은 메모리얼 데이 주말을 맞아 지

난달 29일 당시 토네이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던 콜

으며 회사 측도 곧바로 911에 구조 

신고를 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배를 

보내 사고 보트에 로프를 연결해 댐 

추락을 저지하고 나섰다.

특히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담은 

영상에는 사고 순간이 얼마나 위험

했는지 생생히 담겼다. 보트가 댐 

가장자리에 3분의 1 정도 대롱대롱 

걸려있었기 때문. 다행히 사고 보트

는 출동한 구조대와 경찰에 의해 안

전하게 구조되면서 승객 4명 모두 

목숨을 건졌다.

오스틴 경찰 측은“보트 회사 측

과 구조대가 빨리 현장에 도착하지 

않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”

이라면서“만약 보트가 댐 아래로 

추락했다면 운좋게 살아남아도 중

상을 입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로라도주까지 차로 6시간을 달

려갔다. 

베다드는“그날은 토네이도를 

못 볼 확률이 꽤 높아서 우리는 

다른 주말에 한두 차례 더 토네

이도를 추적할 준비를 해 놨었

다.”고 회상했다.

하지만 행운처럼 두 사람은 그

날 토네이도를 찾을 수 있었고 베

다드는 안전한 거리에서 토네이

도를 배경으로 프로포즈를 할 수 

있었다.

머데이는“‘정말 아름다운 폭

풍의 모습’이라고 생각했다. 그

런데 토네이도가 땅에 도달할 때 

톰의 왼쪽 무릎 역시 땅에 닿는 

모습이 보였다.”면서“생애 첫 토네이도를 보며 프러

포즈 받는 느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.”고 

당시의 기쁨을 말했다.

▲ 토네이도를 배경으로 결혼을 약속한 베다드-머데이 

커플. 사진=accuweather.com

▲ 댐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 보트.

사진=유튜브(Good Morning America) 캡처

▲ 정신병원에 숨어 살던 살인범이 범행 16년 만에 체포됐다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진=웨이보 캡처


